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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요인인 심리적 자본과 환경요인인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및 조직의 가족친화
적 직장문화가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기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 및 환경요인
이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
과 낙관주의,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하위요인인 근무시간 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 요인 비교결과 각 대상별 일-삶 영향요인이 일부 상이함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 증진을 위하여 일-삶 균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자기-돌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일-삶 균형 제도 도입 및 실천의 현실적 방안 마련 
등 인식개선 및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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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apital, spousal support, and 
organization's family-friendly work culture on work-life balance in social workers. For this purpose, 
married social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Chungcheongbuk-do were surveyed, and 
331 collected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esilience 
and optimism in individual psychological capital, spousal support, and expectations on working hours in 
organizations’ family-friendly work cultur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work-life balanc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t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to enhance awareness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elf-care program, education on the necessity of work-life balance, and 
implementation of work-life balancing system, are needed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of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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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고 2007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
해 ‘저녁이 있는 삶’, ‘일-삶 균형의 실현’ 등 개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일-삶 균형
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 양성평
등, 국민복지 증진, 여성인력의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제도 및 근무환경 등이 변화되고 있다[1]. 일-삶 균
형의 초기연구는 역할갈등이론(role conflict theory)
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일-가정의 역할 
간 충돌 또는 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긍정심리학
의 영향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 및 정서, 태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삶 균형이 부각되기 시작하
였다[2].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직장 여성의 복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
정 양립(Work-Family Balance)에서 직장 남성, 비혼
자 등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을 위한 일-삶 균형
(Work-Life Balance)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Guest(2002)는 일-삶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
과 조직 및 가족문화에 반영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일-삶 균형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일-삶 균형 연구는 개인 및 환경 차
원의 다양한 요인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개인 차
원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일과 삶에 대한 만족
을 높이며 특히 개인의 심리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5][6]. 한편 환경 차원은 가족과 
직장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에 대
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역할에서의 업무성과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7]. 또한 직장은 가족친화
적일수록 일-삶 균형 수준,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을 높
이며 동료·상사의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일-삶 균형이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8][9].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위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 및 조정, 실천하고 있지

만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인식으
로 인해 그들의 소진, 가족의 갈등, 이직 등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한다[10]. 이에 관해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직적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여 그들은 낮은 삶의 질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타 전문직종에서 일-삶 균형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일-삶 균형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
히 사회복지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일-가정 갈등 수준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11]. 한편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연구 방향을 
반영하여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생인 2,30대와 그 
이전 세대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12]. 일
-삶 균형이 화두인 요즈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사
회복지사 개인의 삶과 전문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
할 때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개인 및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
대로 사회복지사의 개인과 가족, 직장에서의 일-삶 균
형 정도를 파악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자본,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는 일-삶 균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자본,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
향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

일-삶 균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일-삶 영역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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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분배하는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
에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균형감을 중시하면서 
Valcour (2007)는 일과 삶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지각하는 상태로 
균형을 설명하였으며[13], Guest(2002)는 개인의 주관
적 관점의 가치에 따라 균형상태가 다르다[4]는 질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일-삶 균형은 개인 및 환경의 영
향에 관한 연구로 조직의 지원제도, 상사 지지, 가족친
화적 직장문화,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지, 기업문화 수
준, 세대별 일의 가치, 가족 간 식사 횟수, 맞벌이 부부
의 시간 배분 등을 분석하였는데, 박정열 외(2016)는 
기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동료 및 상사지원과 가족지
지가 높을수록, 일-삶 균형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이 높
을수록 일-삶 균형이 향상된다고 하였다[9]. 손영미와 
박정열(2014)은 남·녀 모두에게 일-삶 균형은 중요한 
요인이며, 일-삶 균형 수준이 높은 부부는 일-가정의 
역할 갈등 수준이 낮으며 일-삶 영역에서 주어지는 역
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손
영미 외(2011)와 정미숙 외(2017)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일-삶 균형에 부정적인 인식상태였으며, 연령이 낮
을수록 일-삶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력이 많을수
록 일-삶 균형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5]. 김요섭과 어영훈(2020)은 직급이 높을수록 
일-삶 균형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젊은 기혼 여성의 
경우 책임감 및 헌신을 요구하는 직장직의 분위기로 인
해 일-삶 균형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16]. 이
렇듯 최근 일-삶 균형에 관한 남녀 역할의 비교에 초점
을 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여성의 일-가정 
중심에서 남녀의 일-삶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확장되는 
과정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는 전통적인 ‘근면성’을 요구하는 직장
문화를 고수하고 있어 일-삶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들
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다[17].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연
구를 시작으로 소진 또는 이직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균형 
또는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8][19]. 하지만 다양한 
전문분야 근로자의 일-삶 균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2. 일-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개인요인

심리적 자본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말
하며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직무와 목표의 성
공적 성취를 위한 내적인 긍정상태를 의미한다[20]. 
Luthans(2002)는 심리적 자본을 4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는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회복탄력성(resilience), 낙관주의(optimism) 로 구분
하였으며 심리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21].

선행 연구에서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일-삶 균형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심리적 자본은 스트
레스, 심리적 안녕감, 승진, 직무효율성, 조직몰입, 직무
열의, 심리적 행복감,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심리적 자본이 높을수록 일-삶 
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다. Greenhaus 
(2010)는 일-삶 균형이 심리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22], 손영미 외(2011)는 일-삶영역에 할애되
는 시간의 양과 일-삶 균형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14]. 김형진과 심덕섭(2011)은 심리적 자본은 직무만
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5], 이병철과 이채익
(2009)은 심리적 자본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아지
고 이직의도는 낮춘다고 하였다[23]. 김경재(2007)는 
심리적 자본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혁신성과를 나타낸
다고 하였으며[24], 황보은과 김완일(2020)은 군 간부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일-삶 균형 수준이 높았다[25]. 

1.2 환경요인

1.2.1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Olson 외(1983)는 가족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

소통은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26], Revenson(1994)은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지지
체계 중 가족지지가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배우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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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지지는 강력한 자원이라 하였다[27]. 장영은
(2011)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일-삶 균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9], 정영금(2006)은 여성
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주관적 삶의 질에 주요한 
변수이며, 이는 일-삶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29]. 박정열 외(2016)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삶 균형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였다[9]. 다시말해 배
우자의 직장생활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일-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2 조직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직은 채용, 보상, 가족지원 분위기, 사회적 책임 등 

업무환경을 기반으로 조직수준의 문화 및 분위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운과 박정열(2008)
은 조직이 일-삶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삶 균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관련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3].

Pfeffer(1981)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는 일-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조직의 분위기로 이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인다고 하였다[30]. 
Thompson 외(1998)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대, 불이익에 대한 우려, 관리적 지원으
로 구분하였으며[31], Allen(2001)은 상사와 동료의 지
지가 일-삶 균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32]. 박정열 외(2016)는 기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료 및 상사의 지원, 가족지지가 높을수
록 일-삶 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문은하 외
(2014)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조직문화에 불만족하는
데 대부분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자녀
가 어릴 수록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박은혜(2019)는 사회복지 조직이 가족친화적일수
록 일-삶 균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소진이 높아진다 하였다[11].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자본,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가족친
화적 직장문화가 일-삶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요인 심리적 자본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가족요인 직장생활지지

조직요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0년 7월 
사회복지사 1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
다. 본 조사는 2020년 7~8월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과
정에서 COVID-19로 인해 기관을 임시 폐쇄한 경우가 
발생하여 우편조사 또는 온라인 설문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9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자녀의 연령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결측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331부를 활
용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의 생
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승인번호 1041107-20
2006-HR-036-01) 절차를 거쳤다.

3. 변수의 측정

일-삶 균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심리적 중
요도를 반영한 Valcour(2007)의 6문항을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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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3], ‘나는 일과 개인 생활을 균형있게 시간 분배하
고 있다’, ‘나는 일과 가정에 균등한 관심을 가지고 있
다’, ‘나는 직장 생활과 개인/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관
리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삶 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일-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지각하
는 심리적 자본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주의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2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34]. 본 연
구의 전체 신뢰도는 .92, ‘자기효능감’ .91, ‘희망’ .82, 
‘회복탄력성’ .65, ‘낙관주의’ .84였다. 배우자의 직장생
활지지는 손영미와 박정열(2014)이 활용한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12] 응답자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배우자의 
지지와 격려에 대한 측정문항으로 4문항이며 신뢰도는 
.91이었다. 일-삶 균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사용하였으며 
손영미와 박정열(2015)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35], 조직이 근무자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로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 3문항, 개인의 휴가 등 가족
친화제도를 사용할 경우 승진, 경력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하여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4문항, 일-가정 균형에 대한 상사의 지지나 직장
의 분위기로 ‘조직의 관리적 지원’ 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근무시간에 대
한 기대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역채점 문항이 존재한
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78이었으며 각 하위요인
은 .68, .66과 .79로 나타났다.

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치 .4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KMO의 값이 .82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냈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 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KMO

심리적
자본

자기
효능감

2 .883
3.245/
27.038

.908*
**

1 .874
3 .813
4 .690

희망
7 .764

.191/
18.2625 .725

6 .706
회복

탄력성
9 .855 2.151/

17.92610 .762

낙관
주의

14 .840
1.728/
14.39912 .739

13 .734

직장생활지지

2 .892
2.988/
42.691

.862*
**

1 .879
3 .845
4 .683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관리적
지원

10 .755

3.259/
29.628

.853*
**

14 .745
11 .734
9 .684
2 .607
3 .545
8 .508

불이익
우려

4 .825
2.575/
23.405

7 .783
1 .781
13 .538

근무시
간기대

5 .612
1.480/
68.6156 .575

12 .446

일-삶 균형

3 .890

4.009/
66.825

.824*
**

4 .851
1 .830
5 .827
6 .790
2 .703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의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분석과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 확인을 위해 t-test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VIF를 측정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심리
적 자본, 직장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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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213명(64.4%)으로 남
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209명
(63.1%), 30대 이하가 122명(36.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194명(58.6%), 1명이 93명(28.1%), 3
명 이상이 44명(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막내자녀 
학령분포에서는 취학아동이 194명(58.6%), 미취학 아
동이 137명(41.4%)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197
명(59.5%), 대학원 이상이 92명(27.8%), 전문대졸 이하
가 42명(12.7%) 순이었으며 근무형태는 정규직 258명
(77.9%), 계약직 73명(22.1%)이었다. 직위는 관리자 
183명 (55.3%), 실무자 148명(44.7%)으로 나타났으
며, 주요 업무는 직접서비스 제공이 168명(50.8%), 간
접서비스 제공이 163명(49.2%)이었다. 총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150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이
상 10년 미만이 113명(34.1%), 3년 미만이 68명
(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근무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43명(43.2%), 5년 이상이 136명
(41.1%), 1년 미만이 52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3.84 (SD= 
.727), 희망 3.58(SD=.695), 회복탄력성 3.64 (SD= 
.651), 낙관주의 3.82(SD=.664)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이 가장 높았으며,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희망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지지는 3.85(SD=.810)로 조사되었
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는 불이익 우려가 
4.08(SD=.780), 근무시간 기대 3.89(SD=.880), 관리적 
지원 3.52(SD=.615)로 나타나 불이익 우려, 근무시간 
기대, 관리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삶 균형은 
3.33(SD=.809)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31)
변수 항목 n %

성별
남자 118 35.6

여자 213 64.4

연령
30대 이하 122 36.9

40대 이상 209 63.1

자녀수

1명 93 28.1

2명 194 58.6

3명 이상 44 13.3

막내자녀
학령

미취학 137 41.4

취학 194 58.6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42 12.7

대졸 197 59.5

대학원 이상 92 27.8

근무형태
정규직 258 77.9

계약직 73 22.1

직위
관리자 183 55.3

실무자 148 44.7

업무유형
직접서비스 168 50.8

간접서비스 163 49.2

총근무
경력

3년 미만 68 20.5

3년~10년 113 34.1

10년 이상 150 45.3

현근무지경력

1년 미만 52 15.7

1년~5년 143 43.2

5년 이상 136 41.1

2.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 영향 요인

먼저 주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하여 회귀
분석에서 공차한계와 VIF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그 수치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그 기준에 충족하
여 모든 독립변수를 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개인의 심
리적자본,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가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일-삶 균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β β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086 .056 .083

희망 .181* .145 .129

회복탄력성 .179* .195* .192*

낙관주의 .259** .21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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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모형1에서 심리적 자본을 투입하였으며, 희망(β= 
.181, p<.05), 회복탄력성(β=.179, p<.05), 낙관주의(β
= .259, p<.01)가 일-삶 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삶 균형을 29.9%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63, p<.001). 모형 2는 심
리적 자본, 직장생활지지를 투입하였으며 심리적 자본
에서는 회복탄력성(β=.195, p<.05), 낙관주의(β=.217, 
p<.01)가, 직장생활지지(β=.262, p<.001)가 일-삶 균
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36.2%의 설명력을 가지며 모형 1보다는 6.3%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모형 3에서는 심리적 자본, 직장
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적 자본에서는 회복탄력
성(β=.192, p<.05), 낙관주의(β=.179, p<.05)가, 직장
생활지지(β= .228, p<.00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서
는 근무시간 기대(β=.26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삶 균형을 4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6.733, p<.001), 모형 1보다는 
12.7%, 모형 2보다는 6.4%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전체의 설명력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3. 사회복지사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삶 균형 
영향 요인 비교

남녀 사회복지사 및 30대 미만과 40대 이상을 대상
으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여성
의 경우 심리적 자본에서 희망(β=.163, p<.05), 낙관주
의(β=.216, p<.01)가,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β=.153, 
p<.0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서는 근무시간 기대(β
=.30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일-삶 균형을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β=.355, p<.001)와 가
족친화적 직장문화에서 근무시간 기대(β=.258, p<.01)
가 유의미하였으며 36.8%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삶 균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여성 남성 30대 

미만
40대 
이상

β β β β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042 .180 .043 .031

희망 .163* -.036 .361** .039

회복탄력성 .148 .175 .155 .173*

낙관주의 .216** .064 -.048 .229**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153** .355*** .235** .231***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불이익우려 .011 -.180 -.147 -.023

근무시간
기대 .308*** .258** .224* .313***

관리적지원 -.001 .061 .080 .022

R2. .437 .368 .406 .409

△R2 .437 .368 .406 .409

F 19.817*

**
7.940**

*
9.648**

*
17.272*

**

*p<.05, **p<.01, ***p<.001

한편 30대 미만은 심리적 자본 중 희망(β=.361, 
p<.01),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β=.235, p<.01),가족친
화적 직장문화 중 근무시간 기대(β=.224, p<.05)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일-삶 균형을 40.6%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에서는 심리적 자본의 
회복탄력성(β=.173, p<.05)과 낙관주의(β=.229, p<.01),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β=.231, p<.00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근무시간 기대(β=.313, p<.001)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40.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일-삶 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심리적 자본, 직장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포
함한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262*** .228***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불이익우려 -.084
근무시간

기대 .262***

관리적지원 .042

R2. .299 .362 .426

△R2 .212 .063 .064

F 13.663*** 16.475*** 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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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자본이 높을수록 일-삶 

균형이 높았으며 이는 개인의 긍정심리가 높은 사람일
수록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Luthans 외
(2004)의 연구결과를 입증하며, 업무 과부화, 직무 스
트레스, 소진 등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와 영향관계에 
있다는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10][36]. 사회복지
사의 소진, 직무 스트레스, 갈등 등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자기계발이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인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탄력근
무제 도입 및 활성화,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
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건강한 직장인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돌봄(self-care)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일-삶 
균형이 높았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공유 등 정서
적 지지가 생활만족 및 일-가정 갈등 관리, 행복감, 삶
의 질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26][37]. 특히 남성 사회복지사는 여성에 비해 일
-삶 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인 방식의 가족 내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부담이 큰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의 근무 비율이 높은 사회복
지사는 가족의 갈등 관계가 경력단절의 결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가정 내의 정서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과 함
께 식사하는 이벤트 또는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일-
삶 균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부부관계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부부 참여 워크샵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 연
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탄력근무제 
도입 또는 시간제 근무, 돌봄 휴가 등을 권장하는 사회
복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하위요인에서 근무시간 
기대가 일-삶 균형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연장근무에 대한 지시 또는 요구 정도가 낮을
수록 일-삶 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은하 외
(2014)는 사회복지관의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재
택근무제나 압축근무제 등이 도입이 되었지만 시행되

지 않고 있으며 야근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현실을 비
판하였다[33]. 이에,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삶 균형
에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욕구를 파악하여 조직적 차원
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족
친화적 인식 조성의 일환으로 일-삶 균형에 관한 참여
형 워크숍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고용노
동부가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등을 사회복지기관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의 확대 또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여
성과 40대 이상의 사회복지사는 근무시간 기대가, 남성 
사회복지사는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가, 30대 미만의 
사회복지사는 심리적 자본 중 희망이 이들의 일-삶 균
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 대상별
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세부영역이 다른 것을 파
악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사회복지사를 중
심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있는 가
족 친화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남성의 경우는 배
우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또한 30대 미만의 사회복지사는 자기계발에 
관한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가 40대 이상의 경우는 소
진 예방을 위한 워크샵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적인 일-삶 균형에서 벗어나 질적인 
균형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
한하지 않고 환경차원의 가족 및 직장문화를 적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 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기혼 사회복지사만 연구대상으로 포
함하였으므로 생활시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 영역 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근무환경에 따
른 집단비교 등으로 확장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삶 균형을 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
여 주관적인 인식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
구에서는 양적인 개념 즉, 근무시간, 급여수준, 여가시
간 및 활동 등 객관적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
로 일-삶 균형 수준은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환경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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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통합하여 제시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
지 못한 변수들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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